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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형성 
과정 연구
미디어 보도와 수용자 인식에 대한 의미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김대욱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디어 효과 이론에 근

거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디어 보도와 수용자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미디어 보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4개 신문사에서 북한이탈 
주민 관련 기사 757건을 수집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하는 개방형 설문을 진행하여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시행하여 미디어 보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신문 보도에서 새터민과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문제와 같은 국내적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

는 반면에 탈북자는 난민, 인권 문제와 같은 국제적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자
들의 인식 네트워크에는 관심, 지원, 도움, 적응, 동포 등과 같은 핵심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논의 및 결론
신문 보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적 시각과 국제적 시각으로 구분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수용자는 북한이
탈주민과 연관된 이야기를 이성적인 단어에 의존해서 기억하기보다는 이미지나 감정적인 단어에 의존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PR의 공공 캠페인 차원에서 신문의 목적에 따른 용어 혼용을 제한하고 일관된 용어 사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에서 존재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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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00년 이후로 매년 2000여 명 이상 한국 사회로 

이주했던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점

점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있지만, 매년 1000여 명 

정도 한국 사회로 이주하고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20). 한국 사회로 북한이탈주민들

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탈주민

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Choo, 2011; Lee, 

2005; Lee, 2014; Park, 2002).

하지만, 2019년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북한이탈주민 모자의 사례에서 나타나

듯이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

는 데에는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같

이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도 중요

하다는 점이다(Shin, 2009; Yang & Chung, 

2005). 예를 들어, 통일 독일의 과정에서 동·서

독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매

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Kim, 2000), 한

국 사회 또는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

응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집중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 요인으로 사회 구조적 

요인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Chung, 2019).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통적인 미디어 

효과 이론들은 이러한 인식을 지지하는, 즉 미디

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수용자의 인식이 

형성되거나 의사 결정을 실행한다는 것을 연구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미디어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수용자가 잘 모르는 주제나 이슈일수록 

미디어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거의 만난 

적이 없거나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Kim, Kim, 

& Jung, 2011; Yang & Chung, 2005), 미디어 효

과를 지지하는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디어

의 시각에 따라 수용자들의 인식이 형성되는지 검

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미디어의 시각을 통해서 

형성되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시도는 많이 

부족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디어의 

시각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주제적으로는 특정 

이슈에, 시기적으로는 단기간에 혹은 일회성 사건

에 집중하는 등의 한계점이 있어 보다 통시적인 차

원에서 전반적인 미디어 보도 경향을 파악하여, 

수용자의 인식과 연결 지어 관계적인 차원에서 분

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미디

어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미디어의 시각과 수용자들의 

인식에서 드러나는 핵심어들의 특징과 그러한 특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60

 a
t M

on
da

y,
 A

pr
il 

5,
 2

02
1 

11
:2

9 
A

M



www.earticle.net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25, No.1, Mar, 2021 187

징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

국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 검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디어 시각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할까? 일련의 연구들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

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은 반항적이고 이기적이거나(Lee & Kim, 2005), 

국제결혼 자녀, 중국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와 비

교해서 가장 부정적이며 거리감이 있는 존재로 바

라보거나(Yang, Chung, & Kang, 2008), 때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

각도 가지고 있고(Yoon & Chae, 2010), 북한이

탈주민에 대해서 우호적 지지형(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가 필요), 부정적 고정관념형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 중립 

추구형(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정

의 감정이 있지만 자기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

하면 언제든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변화) 등과 같

이 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An, 

2018).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러한 다양

한 인식들은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이나 경험의 

과정이 없이 형성되고 있다(Kim, Kim, & Jung, 

2011; Yang & Chung, 2005). 

그렇다면, 만나거나 경험의 시간이 없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은 어떻게 형성되

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미디어 연구자

들은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한다. 권금상(Kwon, 

2013)은 수용자는 미디어가 재현하는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담론을 수용하면서, 일정한 고정관념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의 수용자들은 북

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만나거나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디어가 생산해 내는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상징성이나 사회적 의미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디어가 한국 사회의 주

류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용자는 북한이탈주

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 주류들의 인식을 수용하

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희상과 

윤인진(Kim & Yoon, 2017)의 연구에서도 미디

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본 수

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

이며, 미디어의 보도 방향에 따라서 수용자의 인

식은 강화되거나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

국,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수용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미디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각

을 기반으로 미디어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곽정래와 이준웅(Kwak & Rhee, 2009)은 미디

어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부정

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는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내포

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들 속에서 미

디어는 상황 귀속, 인권 보장, 체제 개선, 사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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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순으로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었다. 

태지호와 황인성(Tae & Whang, 2012)은 텔레

비전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바라보

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북

한이탈주민을 통해서 기존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었고,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성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북

한에 대한 이성적인 정보 소비를 가로막고 있었

다. 즉, 수용자들을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수

용자들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문제, 국제적 상황, 

남북한 갈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을 진행하

는 것을 가로막고 파편적이고 분열적인 정보만 소

비하게 하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권금상

(Kwon, 2013)도 미디어는 여성 북한이탈주민들

을 문화적, 사회적으로 배제하며 사회적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 북한이탈주민들

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순종하는 여성

으로서 재현되고 있었다. 이러한 미디어의 틀은 

수용자들과 상호작용하며 한국 사회 속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타자화하거나 이주 여성과 같은 다른 

여성 집단들과 비교하며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었

다. 이선민(Lee, 2014)도 미디어는 여성 북한이탈

주민을 북한에 대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신뢰할 만한 정보로서 인정해 주는 

역할을 남성 북한이탈주민이 수행하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 또한, 미디어가 북한이탈주민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 망명가, 선진화된 한국 사회

에 부적응하는 이등 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표현하며, 한국 사

회에서 ‘같은 존재’ 로서 정체성을 재현하기보다는 

‘다른 존재’ 로서 정체성을 타자화하며 구별 짓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종섭과 김명준(Lim & Kim, 2015)은 보수적

인 시각의 신문들과 진보적인 시각의 신문들의 기

획 기사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

들을 살펴보았다. 보수적인 시각의 신문들은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그리고 남북한을 이어 주는 

연결 고리로서 비중 있게 다루는 반면에, 진보적

인 시각의 신문들은 이들의 가정 해체 문제, 희망, 

무국적자 문제 등을 비중 있게 다루며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들은 공통

적으로 비교적 부정적인 맥락에서 탈북자 차별, 

탈북자 지원, 일탈 행위, 인권 침해, 생활고, 무국

적자, 가정 해체, 신변 안전 등과 같은 문제들을 비

중 있게 다루고 있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

는 부적응자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 도움

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이미

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희경과 박혜영(Pang & Park, 2018)은 미디

어가 통일에 대한 담론 논의나 관련 정보를 충실하

게 전달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경험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고통과 슬픔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한국의 대립적

인 구도 또는 한국 사회의 우월성을 전달하려는 이

데올로기적 구조를 지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주재원(Joo, 2018)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뉴스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

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로서 활용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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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그들의 독립적인, 주체적인 의견을 전

달하기보다는 특정 정치 집단 혹은 이데올로기에 

이용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앞서 언급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 또

는 뉴스를 분석한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가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에

서 구분지어 타자화하거나,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성 상품화해서 이용하거나, 특정 정치 지향성이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전반

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에 북한이탈주

민의 젠더나 이데올로기 문제에 집중하고 있거나 

신문의 경우에 기획이나 사설 등과 같은 한정적인 

섹션의 기사들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

구들은 미디어 메시지에 따라서 수용자들의 인식

이 형성될 것이라는 미디어 효과론의 전제를 인정

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디어와 수용자들

의 인식 형성 관계를 실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연

구의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몇몇의 연구들이 

미디어의 경향과 수용자의 소비 경향을 비교, 분

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오원환(Oh, 2016)은 미디

어에서 젊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을 ‘탈북 미녀’라

는 용어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친근감을 유도하

며 관심을 끌기보다는 수용자들에게서 타자화되

며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미디어의 시각은 한국 수용자 집단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을 구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

으며, 북한이탈주민 집단에게는 개인적인 경험이 

전반적인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으로 일반화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남궁찬과 김예란(Namgoong & Kim, 

2016)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가부장제적인 시각과 자

본주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었고, 북한이탈주

민을 한국 사회에서 타자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

다. 이러한 미디어 메시지에 대해서 수용자들은 

교섭적이거나 저항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차적으

로 너무 감정적인 소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보의 신뢰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서도 남북한의 대립이라는 구도 아래서 획일화된 

시각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텔레

비전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수용자들이 어떻게 소

비하는지를 비교, 분석해서 수용자들이 어느 부분

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였지만, 한정적인 장

르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수의 소비 행태를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에는 무

리가 따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디어

의 시각을 수용자의 시각과 비교, 분석하여 인식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 

수용자의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미디어 효과

앞서 논의한 바대로, 한국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인식 형성에 있어서 미디어는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면서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시각을 전달

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은 이러한 미디어 메시지를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60

 a
t M

on
da

y,
 A

pr
il 

5,
 2

02
1 

11
:2

9 
A

M



www.earticle.net

19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형성 과정 연구

수용, 교섭,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과정들을 보다 계량화하고 일반화하려는 노

력들은 주로 문화 계발 효과, 프레이밍, 의제 설정 

이론 등에 기반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문화 계발 효과는 미디어 강효과에 기반을 두

고 있기에, 미디어가 전달해 주는 현실의 모습에 

따라서 수용자들은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

한다. 문화 계발 효과를 제안한 거브너와 동료들

(Gerbner, Gross, Signorielli, Morgan, & Jackson- 

Beeck, 1979)은 문화 계발 모델이 지지되기 위해

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획일성과 수용

자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전제 조건으로 제안하였

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사회 구조적 변화가 진

행되면서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현실에서 진행되

기에는 많은 제한들이 따르게 되었고, 문화 계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보다는 수용자

의 요인(e.g.,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사는 동네 등)

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Lee & 

Niederdeppe, 2011; Woo & Dominick, 20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민규와 우형진(Lee & 

Woo, 2004)은 북한이탈주민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남한 사회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를 살펴보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초기에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부정적인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 사회를 잘 모르는 초기

에는 미디어의 문화 계발 효과가 높지만, 점차 사

회에 적응하고 다른 정보를 소비하면서 문화 계발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 

계발 효과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미디어 노출만으로 수용자의 인식이 결정되는 등

의 미디어의 무조건적인 효과는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의 한계들을 반영, 수정하여 

포터(Potter, 1991)는 문화 계발 효과의 인지심리

학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포터는 미디어를 통한 

학습과 구성이라는 틀을 제안하면서, 미디어 효과

를 1차적 효과와 2차적 효과로 제안하였다. 1차적 

효과는 구체적인 정보를 통한 현실 구성을 설명하

고, 2차적 효과는 추상적인 정보 전달을 통한 현실 

구성을 설명한다. 이러한 포터의 1차적, 2차적 효

과는 초기의 문화 계발 효과의 연구자들처럼 ‘노출

＝효과’의 식을 수정하여 세 가지(요술창문, 유용

성, 동일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손현정과 이종혁(Son & Lee, 2012)은 성범

죄 보도의 문화 계발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문화 

계발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미디어 보도에 동일

시가 동반되는 경우에 유의미한 매개 효과가 나타

났다. 

문화 계발 효과를 확장하여 측정하기 위해서, 쉬럼

과 동료들(Shrum, Lee, Burroughs, & Rindfleich, 

2011)은 문화 계발의 1차적, 2차적 효과를 텔레비

전 시청을 통해서 검증하였는데, 텔레비전 시청은 

텔레비전이 전달하는 주제나 이슈에 대한 수용자

의 태도나 가치 형성 등과 같은 2차적 효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시청 빈도를 통한 기억에 대한 접근

성과 같은 1차적 효과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화 계발 효과 연구들이 주

로 텔레비전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아

렌트(Arendt, 2012)는 신문에서 문화 계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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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면서 암시적인 문화 계발 효과(implicit 

cultivation effect)를 제안하였다. 암시적인 문화 

계발 효과는 미디어의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정

보 전달이 수용자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문

화 계발 효과의 기본 전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주제

나 이슈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미디어가 전달하

는 정보 또는 개념과 그것에 대한 수용자의 평가적 

특성 또는 귀인(evaluative attribute)들 간의 관계

에 주목한다. 이러한 암시적 문화 계발 효과에 대

한 검증에서 신문에 대한 노출은 암시적 문화 계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났다(Arendt, 2010, 

2012). 이와 같이 초기의 문화 계발 효과 연구들이 

제안한 미디어의 강력하고 무조건적인 효과에 대

한 비판을 보완하고자 조건적 효과의 차원에서 문

화 계발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건

적 효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인지심리학적 접근, 

1, 2차 문화 계발 효과, 암시적 문화 계발 효과 등

과 같이 방법론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

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프레이밍과 의제 설정 이론도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과 연관된 선행 연구들은 미디

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용 분석을 통해서 미

디어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미디어가 

바라보는 이슈의 특성을 파악한다. 하지만, 이러

한 내용 분석은 연역적 추론에 기반한 미리 제작된 

분석틀에 의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유연한 유형화

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으며, 특히 연구자의 주관

성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방법

론적인 한계를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네트워

크 의제 설정 모델이 제안되었다(Guo & McComb, 

2011; Guo, 2013). 네트워크 의제 설정 모델은 프

레이밍 이론에서 제안하는 이슈의 특성뿐만 아니

라 특성들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

적이다. 프레이밍 이론이 제안하는 이슈의 유형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맥락적, 의미적 차이(nuance)

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것이다(Kiousis & Ragas, 

2015). 이러한 점들을 때문에, 3차 의제 설정 모델

로서 네트워크 의제 설정 모델은 미디어가 사회적 

의제의 특성(징)들의 관계에 따라서 수용자들이 

인식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

(Guo, 2013). 방법론적으로도 이러한 텍스트 분

석이 내용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보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

고 있다(Lee & Lim, 2018). 

마찬가지로 일련의 연구들은 네트워크 의제 설

정 모델을 이론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검증하였

다. 부, 구오, 그리고 맥콤(Vu, Guo, & McComb, 

2014)은 5년 동안 미디어들의 네트워크 의제 설정 

기능을 살펴본 연구에서 미디어는 수용자의 인식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디어들 간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네트워크 

의제 설정 모델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아시아 지역

에서도 진행되었다. 우와 구오(Wu & Guo, 2017)

는 대만 선거에서 미디어가 어떠한 이슈의 특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미디어의 관심이 

수용자의 관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

다. 연구 결과에서 대만의 미디어들은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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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선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용

자의 인식 형성에 있어서 미디어가 영향력을 발휘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앞서 논의했던 미디어와 수용자들 간의 인식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 사

회에서 수용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

하는지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해 제안하였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신문 보도에 나타난 주요 

핵심어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핵심어들 사이의 연결 관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 관련 신문 보도에 나타난 주요 

핵심어들과 연결 관계는 시기별(2017년, 2018년, 2019

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한 주요 핵심어는 무엇이며, 이러한 핵심어들 사이의 연

결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북한이탈주민 관련 신문 보도에 나타난 주요 

핵심어들의 연결 관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자들

의 인식과 어떠한 연결 관계를 지니는가?

연구 방법

앞서 언급한 연구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연

구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네이버에 포함된 14개 일간지(경향신문, 국

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

앙일보, 천지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대상으로 

기사 제목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자’, ‘탈

북민’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757건을 수집하였다. 

미디어 뉴스 검색 채널로 네이버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률은 75.8% 

이고, 그중에서 네이버의 이용률은 68.8%로 압도

적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뉴스 

소비 채널이기 때문이다(Korea Press Foundation, 

2020). 또한, 네이버는 대부분의 뉴스 정보를 신

문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문 뉴스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다.

기사 제목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첫째로 기사 제목은 전체 기사의 핵심을 요약하면

서 본문을 보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Chung, 1995; Song & Kang, 2006). 둘째로, 기

사 제목은 수용자의 시선을 본문으로 유도하는 속

성을 지니며(Condit et al., 2001; Rothman, 1998), 

수용자들이 기사를 선택할 때 제목이 중요한 영향

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Cho, 2005).

수집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

도별로는 2017년에 222건(29.3%), 2018년에 261

건(34.5%), 2019년에는 274건(36.2%)이 수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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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언론사별 수집 자료는 <Table 1>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수용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리서

치 회사에 등록된 328명의 패널들을 대상으로 설

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에서는 ‘북한이

탈주민’, ‘새터민’, ‘탈북자’, ‘탈북민’ 등과 같은 용

어들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을 물었고, 설문 참여

자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서 응답하

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는 20대가 64명(19.5%), 30대가 147명(44.8%), 

40대가 96명(29.3%), 50대가 21명(6.4%)이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128명

(39%), 여자가 200명(61%)로 나타났다. 학력별

로는 전문대학을 포함하는 대학 졸업이 263명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 졸업

이 36명(11%), 고졸 이하가 29명(8.8%) 순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의미 연결망 

분석을 4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신문 기사와 

수용자의 응답으로 수집된 자료에 제시된 단어나 

개념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2단계에서

는 형태소 분석을 통한 핵심어 선정을 하였다. 핵

심어를 선정하기 위해서 손청난(Sun, 1992)의 공

The name of newspapers The number of articles %

Chosun 117 15.5 

Choong-Ang Daily 32 4.2 

Hankyoreh 71 9.4 

Kyunghyang Shinmun 94 12.4 

Kukmin Ilbo 73 9.6 

Dong-A Ilbo 45 5.9 

Maeil Ilbo 45 5.9 

Munhwa Ilbo 42 5.5 

Seoul Sinmun 33 4.4 

Segye Ilbo 55 7.3 

Asia Today 75 9.9 

Cheonji Ilbo 36 4.8 

Hankook Ilbo 36 4.8 

Naeil Shinmun 3 0.4 

Total 757 100.0 

Table 1. The number of collected newspaper articles from 2017 t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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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활용하였다. 손청난의 공식은 핵심어의 빈도

수에 따라 높은 빈도수의 핵심어와 낮은 빈도수의 

핵심어를 구분하는 공식(Donohu, 1973)을 수정

해서 고빈도 핵심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핵심어를 선정할 수 있다. 

(Zhang & Hong, 2014에서 재인용). 신문과 수용

자에 따른 핵심어 선정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신문에서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총 1911개의 

핵심어가 추출되었다(4361회 등장). 위에서 논의

한 핵심어 선정 공식에 따르면 43개가 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3개로 했을 때, 같은 등

장 빈도를 보이는 경우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46

개 핵심어(9회 이상, 1371회 등장)를 분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핵심어들은 전체 네트워크

의 31.4%를 차지하고 있다. 수용자의 응답으로 수

집된 자료에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총 155개의 핵

심어가 추출되었다(총 292회 등장). 핵심어 선정 

공식을 고려해서 12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5회이상, 105회 등장). 하지만, 포괄적인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핵심어의 범위를 넓혀서 2회 이

상 등장한 28개(2회 이상, 145회 등장, 전체의 

49.55%)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한 핵심어들을 한

국어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인 KrKwic(Park & 

Leydesdorff, 2004)을 활용하여 핵심어와 핵심어 

사이의 공동 출현 빈도를 이용한 행렬 자료를 생성

하였고,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만들어진 행렬 자

료를 바탕으로 Ucinet을 이용하여 최종 연결망 분

석을 실시하였다(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 

연구 결과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신문 보

도에 나타난 주요 핵심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핵심어들 사이의 연결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연구 결과에서, 신문 보도의 상위 10대 핵심어로 

탈북, 북한, 북한이탈주민, 중국, 새터민, 탈북자, 

탈북민, 북송, 지원, 미국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주민, 새터민, 탈북자, 탈북민과 같은 검색 핵

심어를 제외하면 통일, 모자, 정부, 한국 등과 같은 

핵심어들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등장하고 있다.

신문 보도에서 나타난 주요 핵심어들의 연결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핵심어들의 네트워크를 

<Figure 1>에서 제시하였다. <Figure 1>을 살펴

보면,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탈북, 정부, 탈북민, 미

국, 중국 등과 같은 핵심어들을 중심으로 연결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탈북자의 

연결 관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새터

민과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문제와 같은 국내적 이

슈들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탈북자는 난민, 인

권 문제와 같은 국제적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다. 

세 개의 핵심어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출신 사람들

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신문 보도에서는 각기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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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확인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신문 보도에 나타난 주요 핵심

어들과 연결 관계가 시기별(2017년, 2018년, 2019

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서 QAP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2017년과 

2019년의 신문 보도는 r ＝ .795 (p ＜ .01)로 가

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2018년과 2019년의 신문 보도가 r ＝ .781 (p ＜ 

.01), 마지막으로 2017년과 2018년의 신문 보도

Key word N TF-IDF Key word N TF-IDF

Escaping from North Korea 310 281.806 Human rights 13 52.83738

North Korea 128 232.5989 Moon Jae-in 12 49.73348

Resident escaping from North Korea 125 226.1352 Empahty 12 49.73348

China 71 172.1516 A group of North Korean defectors 12 49.73348

Saetemin 59 150.5577 Coercion 11 46.54615

Person escaping from North Korea 52 139.2622 Distribution 11 46.54615

North Korean defector 47 130.6231 Investigation 11 46.54615

Repatriation to the North Korea 32 101.2361 Event 11 46.54615

Support 32 101.2361 Kim Jung-eun 10 43.26778

USA 30   96.84498 Propanganda flyers to North Korea 10 43.26778

Unification 27   90.00521 Meeting 10 43.26778

Mother-Son 26   87.65293 Death 10 43.26778

Government 26   87.65293 Management 10 43.26778

South Korea 25   85.26219 Chinese People 10 43.26778

Donald Trump 24   82.83143 Consolidation 9 39.88925

Opening 22   77.84306 Roundup 9 39.88925

Origin 16   61.70839 Public security officer in China 9 39.88925

Refugee 16   61.70839 Kim Jung-nam 9 39.88925

Forced repatriation to the North Korea 15   58.8197 Starvation 9 39.88925

Mike Pence 15   58.8197 UN 9 39.88925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13   52.83738 Incheon 9 39.88925

Deportation 13   52.83738 Lim Ji-hyun 9 39.88925

Arrest 13   52.83738 Discrimination 9 39.88925

Table 2. Key words from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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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 ＝ .707 (p ＜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신문 보도가 비교적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관관계의 

정도는 2017∼2018년(r ＝ .707), 2018∼2019년

(r ＝ .781)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

문 보도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3>의 결과

<연구문제 3>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자

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북한이

탈주민과 관련한 주요 핵심어는 무엇이며, 이러한 

주요 핵심어들은 어떠한 연결 관계를 지니는지 살

Figure 1. Overall key words network of newspapers 

2017 year 2018 year 2019 year

2017 year 1

2018 year 0.707* 1

2019 year 0.795* 0.781* 1

*p ＜ .01

Table 3. Periodical comparisons of QAP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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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verall key words network of the audiences

Key word N TF-IDF Key word N TF-IDF

People 20 51.14455 The weak 3 13.36304

Think 12 36.81664 Foreigners 3 13.36304

One nation 11 34.70571 Hope 3 13.36304

Concerns 11 34.70571 Not good 3 13.36304

North Korean people 10 32.50374 Adaptation 3 13.36304

Needs 9 30.20162 North Korea 3 13.36304

Compatriot 6 22.5672 General person 2 9.719625

Help 6 22.5672 Saetemin 2 9.719625

Regret 5 19.71761 Our people 2 9.719625

Escaping from North Korea 5 19.71761 Pity 2 9.719625

Stranger 5 19.71761 Support 2 9.719625

Positive 5 19.71761 Ordinary person 2 9.719625

Bravery 3 13.36304 Settlement 2 9.719625

Courage 3 13.36304 migratory bird 2 9.719625

Table 4. Key words from the aud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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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Table 4>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살

펴보면, 상위 10대 핵심어로는 사람, 생각, 한민

족, 관심, 북한 사람, 필요, 동포, 도움, 안타까움, 

탈북, 이방인, 긍정 등과 같은 핵심어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수용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요 

핵심어들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Figure 

2>와 같이 전체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Figure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용자 인식은 

필요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관심, 지원, 도움, 적

응, 동포 등과 같은 핵심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결 관계는 북한이탈주민

에 대해서 수용자들은 주로 관심이나 지원 또는 도

움이 필요한, 불쌍한, 동포와 같은 연민의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연구문제 4>의 결과

<연구문제 4>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신문 보

도에 나타난 주요 핵심어들의 연결 관계는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신문 보도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핵심어

들과 수용자들의 인식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핵심어들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았다. 

<Figure 3>에서 제시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문 보도와 수용자 인식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면, 

수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북한’ 이라는 국가와 연결 지어 바라보고, ‘지원’ 

과 같이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보다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신문 보도와 수

Figure 3. Relationships between newspaers and audiences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60

 a
t M

on
da

y,
 A

pr
il 

5,
 2

02
1 

11
:2

9 
A

M



www.earticle.net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25, No.1, Mar, 2021 199

용자 인식 사이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디어 보도와 수

용자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미디어 효과 이론

들이 제안하는 이론적 틀에 기반해서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신문 보도와 수용자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신문 보도에 

나타난 주요 핵심어들은 탈북, 북한, 북한이탈주

민, 중국, 새터민, 탈북자, 탈북민, 북송, 지원, 미

국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

자, 탈북민과 같은 검색 핵심어를 제외하면, 통일, 

모자, 정부, 한국 등과 같은 핵심어들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러한 핵심어들의 전체 네트

워크는 탈북, 정부, 탈북민, 미국, 중국 등과 같은 

핵심어들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새

터민과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문제와 같은 국내적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탈북자는 난민, 

인권 문제와 같은 국제적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

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문 보도의 경

향이 연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7년에서 2018년, 2019년으로 갈수록 그 상관

관계의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은 어떠

한지를 살펴보면,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북한이탈

주민과 연관되어 연상되는 상위 10대 핵심어로는 

사람, 생각, 한민족, 관심, 북한사람, 필요, 동포, 

도움, 안타까움, 탈북, 이방인, 긍정 등과 같은 핵

심어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핵심어들의 전체 네트

워크에서도 네트워크의 중심에 관심, 지원, 도움, 

적응, 동포 등과 같은 핵심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문 보도

와 수용자의 인식을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에서, 

미디어와 수용자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배경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인 접근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 첫째로, 미디어는 북한이

탈주민을 국내적 시각과 국제적 시각으로 구분해

서 바라보고 있다. 국내적 시각에서는 북한이탈주

민을 새터민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며, 이들의 적응 문제와 지원 문제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며, 국제적 시각에서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난민, 인권 문제로서 중국, 미국 

등과 외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점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용어의 사용은 이전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 또는 지향 등과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오원환

(Oh, 2016)은 탈북자 정체성의 정치학을 비판하

고 있다. 한국 사회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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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람들은 지칭하는 용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

였다. 귀순 용사, 귀순 동포에서 시작해서, 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등으로 불러 왔었다. 이러한 무분

별한 용어들을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부에서는 

2008년부터 공식적인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을 사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오원환(Oh, 

2016)은 이러한 용어 변화는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고려보다는 국내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

한 결과로, 오히려 한국 사회 안에서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구분이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결과에서 미디어는 자신

들의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서 용어를 구분해서 사

용하면서 일종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의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에서 등장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새

터민은 국내적으로는 지원해 줘야 하는, 도움을 

줘야 하는 불쌍한 존재(동포)이며, 국외적으로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 미국 등과 외

교적 문제를 일으키는 국제적 문제아로서의 존재

이다. 이렇게 미디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분

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 비판

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

가 불쌍한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이 한

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

고, 외국에서 국제 미아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외교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

이다(Kwak & Rhee, 2009; Lim & Kim, 2015).

미디어의 이러한 이분법적인 또는 대립적인 정

보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

립적인 혹은 복합적인 인식이 형성되게 할 것이

Figure 4. Word politics for North Korean defectors excerpted from p. 12 in O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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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미디어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수용자들로 하여

금 복합적인 이미지의 존재로서 인식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적으로 보호와 도움의 대상

으로서의 새터민과 북한이탈주민은 국외적으로는 

외교적 문제아 또는 떠돌이와 같은 이미지를 형성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도 ‘북

한 출신 한국 사람’ 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기 보

다는 ‘북한’ 이라는 사회에서 벗어난 또는 탈출(이

탈)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용어들은 북한

이탈주민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용어라기보다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복합체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용어 혼용은 수용자들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이미지 또는 인

식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안이

수(An, 2018)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우

호적 지지형(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

가 필요), 부정적 고정관념형(북한이탈주민에 대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 중립 추구형(북한이탈주

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정의 감정이 있지만 자

기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부정

적으로 생각을 변화) 등과 같은 세 가지의 복합적

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찬

가지로,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감정적

으로 연민의 정을 바탕으로 하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만, ‘북한 사람’, ‘이방인’, ‘별로’ 등과 같은 부

정적이며 남한 사람과 구분 지으려는 인식들도 공

존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것은 미디어의 복합적인 또는 대립적인 용어 사용

과 관계있을 것으로 추론한다.

둘째로, 신문의 보도와 수용자의 인식 관계 분

석에서 직접적으로 핵심어들 간의 연관 관계가 많

이 등장하지는 않은 부분이다. 이점에 대해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의 북한이탈주민 보도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신문의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상위 핵심어들을 살펴보면, 탈

북, 북한, 중국, 북송, 지원, 미국, 통일, 모자, 정

부, 한국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핵심어들은 탈

북해서 한국 사회로 귀화하기까지의 고통, 잘못하

면 잡혀서 북송되는 안타까움, 한국 사회에 적응

하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모자 등과 같은 감

정적인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터민

이라는 용어가 미디어와 수용자의 인식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

터민이라는 용어는 미디어에서 국내 상황에서 주

로 쓰이며 도움이 필요한 맥락과 연결되어 사용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 연구

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을 감정적으

로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디어의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수

용자들은 체계적인 정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들의 기억에서 가장 빨리 연상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는 휴리스틱(heuristic) 정보 처리를 

진행하거나(Shrum, 2001), 암시적인 문화 계발 

효과에 기반한 정보 처리를 하거나(Arendt, 2010, 

2012), 미디어 프레임에 정서적 반응을 하는 정서

의 프레이밍(Na, Song, Kim, & Rhee, 2008)을 하

게 되는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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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드러나는 핵심어나 개념이 수용자의 기억

에 직접적으로 저장되기보다는 관련 보도에서 드

러나는, 또는 관련 보도를 읽고 난 느낌, 뉘앙스, 

분위기 등이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추론해 

본다. 이러한 감정적 정보 처리로 인해서 앞서 논

의한 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문 보도를 통해

서 신문사가 전달하려 했던 정부 비판에 대한 의도 

등이 수용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PR의 공공 캠페인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점은, 우선 미디어의 

목적에 따른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일관된 용어 사

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관된 용

어의 사용은 일관된 이미지나 정체성 형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대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 용어들이 미디어 메시지의 상

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미디

어 노출이나 미디어 메시지의 이해도에 따라서 북

한이탈주민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새

터민 등과 같은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부분

을 해소하여 일관된 이미지나 정체성이 형성되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에서 

‘이방인’, ‘별로’, ‘철새’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

이 등장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

보다 북한이탈주민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

우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Potter, 1991; Son 

& Lee, 2012)에서 주장한 대로 한국 사람들이 북

한이탈주민과 동일시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 PR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이러한 PR 캠페인 메시지에서 막연한 동포

애를 강조하는,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대상

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지원해

야 하는 수동적인 객체로서 표현하기보다는 사회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사회의 동

반자 또는 파트너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미지

나 정체성이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제안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디어 보도와 수

용자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수용자들의 북한이탈

주민 인식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

에서 제안한 대로, 미디어의 보도는 직접적인 인

식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추상적인 느낌이나 이미지를 기억에 남게 하여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발견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에는 몇몇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바

라보는 미디어로 신문을 선택하였다. 신문은 인터

넷을 통해서 수용자들에게 이슈와 관련한 핵심어

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한 

수용자들은 신문에서 제시하는 핵심어를 기반으

로 뉴스를 선택하기도 하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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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을 고려해서 선정하였다. 하지만, 수용자

들이 소비하는 미디어는 신문뿐만 텔레비전 등과 

같은 뉴스 생산자적인 미디어가 있고, 온라인 커

뮤니티 등과 같이 수용자 측면에서 뉴스 생산자적

인 미디어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신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들이 북한이탈주

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보면 더 넓고 다양

한 측면에서 수용자들의 인식 형성 과정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연구의 한계를 반영하여 수용자들의 인식 형

성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겠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을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3년간으로 한정하여 자료를 수

집,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간을 설정한 것은 기존

의 미디어 효과 연구들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넓혀서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하였다. 하

지만,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미

디어 보도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

사한 형태의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이 3년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오래 지속적인 미디어의 시각인지를 파악한다

면 수용자의 인식이 3년 안에 형성된 것인지 아니

면 보다 장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

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2017년 이후로 남북한 

관계 등과 같은 시기적, 환경적 특성들이 반영되

었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디어 보도를 분석

하고 수용자의 인식과 비교해서 수용자의 인식 형

성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면서 정부

에서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비례 할

당 표집을 한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한국 사회 수용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

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표본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높

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뉴

스 소비 채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

다. 한국 사람들의 뉴스 소비 채널로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를 기반으로 네이버를 

뉴스 검색 채널로 선정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

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보다 연구 결과의 타당도

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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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Based on media effects theorie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and compare between media 
reports and audiences’ perceptions in order to explore how South Korean people consider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Methods
For analyzing media perspectives, this study collected 757 newspaper articles from 14 
newspaper organizations from January 1st 2017 to December 31st  2019. For analyzing 
audience perspectives,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for the general South Korean 
people. Finally, a series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for analysing those data.

Results
In the newspapers, words such as Saetemin and residents escaping North Korea were used to 
closely associate with internal issues like unification betwwen South and North Koreas; while a 
word like North Korean defectors was closely linked to international issues like human rights. 
The perceptions of audiences included key words like concerns, support, and help.

Conclusions
Newspapers in South Korea have utilized the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with inter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The audiences has perceived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with pitiful images and emotions. In the PR campaign, PR professionals should attempt 
to decrease multi-purpose uses of the newspapers and potential negative images of the 
audiences.

K E Y W O R D S  Residents escaping North Korea, Newspaper reports, Perceptions of the 
audiences, Semantic network analysis, PR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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